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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

정책방향 제시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경제주체로서 1인 

가구의 비중이 확대되는 ‘솔로 이코노미스트의 확대’, 여성 및 고령 

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‘사회안전욕구의 증가’ 그리고 1인 가구의 

새로운 여가문화 트랜드로서의 ‘혼족문화의 출현’이 가시화되고 있

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응한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.

○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, 전라북도의 1인 가구는 2015년 

기준 21.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0.4%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같은 1인 

가구의 비율은 전국 평균인 27.1%보다도 약 3%p높은 수준이다. 특히, 

전라북도의 1인 가구는 2020년 전체 가구의 33.6%에서 2030년에는 

37.7%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○ 특히, 전라북도의 1인 가구는 청장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수도권

과는 차이가 있어 정책의 방향이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. 실제

로 전라북도의 1인 가구는 연령에서는 노인 1인 가구가 40.9%로 가장 

많고, 성비에서는 여성 1인 가구가 72.3%로 높은 비중을 차지고 있다.

○ 전북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크게 전라북도 1인 가구 맞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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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 정책과 1인 라이프스타일에 대비한 전라북도 여가문화 상품개발 두 

가지로 제시했다.

○ 첫째, 전라북도 1인 가구 대책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

필요하다. 즉, 불안한 소득과 주거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노인 1인 가

구는 사회적 안전망과 돌봄 정책의 강화, 여성 1인 가구는 위험사회에 

대응한 지역안전체계 구축과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확대를 중요 정

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.

○ 둘째, 홀로여행객을 위한 전라북도 특화상품개발이 필요하다. 1인 여

행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식당메뉴개발, 1인 여행어플 및 1인 전북투어

패스상품 등 1인 여행객 토탈관광 서비스 지원, 예술공연, 레저스포츠 

등의 1인 럭셔리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제시했다.

○ 전북연구원은 “싱글족의 증가와 그에 따른 혼족문화 출현은 미래 라

이프스타일의 변화는 물론 정책서비스의 방향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, 

이를 활용한 공격적 상품개발과 같은 적극적 대응이 새로운 부가가치

의 분야로 부상할 것이다.”라며 1인가구 증가가 위기는 물론 기회요

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.


